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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구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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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복음 장 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2 14 “ ,…

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찬양하고 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.” . ‘

의 왕 이라고 부른다’ .

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슨 소린가 화평은커녕 도리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고 있으며 누? ,

가복음 장 절에는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같12 51 .

은 복음서 안에서도 서로 상반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?

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선 알아야 하겠다.

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같이 자라던 형제들이나 이웃들의 시

선이 곱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직장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간다고.

나서는 가장을 둔 가정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요한복음 장 절에는 예수님의 형제. 7 5

들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 가정에 적지 않은.

분란 을 일으키셨을 것이다(?) .

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「 목적 과 예수」 「

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긴 영향 의 다름이다.」

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 친히 화목 제물로 오

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성과 속의 분리는 우리에게 많은 분쟁거리를.

준다 초대 교회에서 발생하였고 우리주변에서도 많이 보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예수. , ,

님을 믿게 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오기보다는 분쟁이 전보다 심하게 오곤 함을 보아 왔다, .

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부산물이다, .

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에게?

나를 따르는 데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인데 그래도 따르겠냐 고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다‘ ’ .

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내쫓기고 고난당하고는 이럴 줄 알았, , “

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인데 하고 후회할 사람들에게 미리 주시는 말씀이다” .

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평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.

의 평강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친구들과의, . , ,

관계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핍박과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평강에서

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신 것은 아닌가 의문.

하고 예수님 그 자체에도 회의가 들 수 있을 것이다.

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한 때 왕따 였어 평강의 왕이신 예. “ (?) .”

수님조차도 갈등과 분쟁을 경험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갈등과 분쟁은 있을 것이다 그, .

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 식으로 평강으로 그것이. , ,

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좇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됨으로 평강의,



왕이신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둔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닐까(?)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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